
국제유가, 75달러까지 급등할까??
브루킹스 , 중동위기 경고 … IEA는 2002년 수요 0.7% 증가 전망

중동지역 위기가 또 다시 닥쳐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량이 하루 최고 700만배럴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배럴

당 7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02년 4월 에너지 및 환경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카스피해 등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동지역이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원유 매장량의 3분의2 내지 4분의3을 차지하고 있어 중동전이 발발

하면 원유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국의 원유 수요에 여전히 중대변수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장래유가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중동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하루 약 250만배럴 상당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도 국제유가가 75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

다. 시나리오에는 그러나 중동위기 재발 이외의 또 다른 변수는 배제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 중단기적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압박해 유가를 다소

안정시킬 수 있으나 미국이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OPEC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국내생산을 늘리기에는 비용

이 과도하고 매장량 마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원유 생산과 소비량의 격차가 하루 1000만배럴에 육박할 정도로 큰 만큼 줄이기는 역부족

이라고 진단하면서 설사 알라스카의 야생동물 보호지역(ANWR)에서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외국산 원유 수입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현재 원유의 자급자족과 대외의존도 축소를 위해 ANWR에서 원유를 생산해

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Wall Street Journal은 최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캐나다 등지의 산유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중동지

역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2001년 페르시아만 석유 의존도는 23.5%로 1977년의 27.8%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1980년 전체의

34.5%에 불과했던 서반구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48.6%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최대의 석유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멕시코가 차지했으며 다음이 캐나다와 베네수

엘라이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석유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유가를 심각하게 올리는 것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이라크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2 전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7650만배럴로 2001년보다 0.7%(60만배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EA는 2001년 석유 수요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0.1%(하루 10만배럴)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IEA는 2001년의 석유 수요증가세 둔화는 세계 경기침체에 비교적 높은 유가, 9.11 테러공격, 미국의 춥지

않은 겨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1년 12월 전세계 석유 생산은 하루 7654만배럴로 11월보다 12만배럴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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